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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   경 

□ 물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골드시장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자금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장 특성

ㅇ 시장형성이 규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물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정부는 미래산업이자 성장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해 활성화

계획발표와 녹색위 보고대회 등을 개최

ㅇ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7월)에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 계획 발표

*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신성장동력창출과제로 고도물처리산

업 육성 과제 등 선정

ㅇ ’물, 미래성장동력의 원천(‘10.10월)‘ 이라는 주제로 ’물산업 육성

전략‘, ’기후변화대비 미래수자원전략‘, ’물산업해외진출전략‘ 보고

* 원천기술개발, 물전문기업육성, 연관산업활성화, 기반구축, 해외진출지원 등

□ 그동안 원천기술개발, 상하수도 통합·광역화, 물분야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ㅇ 향후 본격적인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미흡한 과제 점검과 평가 및 보완이 필요

☞ 원천기술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 물시장 기반구축,

해외진출지원 등 그간 발표된 대책과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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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재 건설·컨설팅 설계 운영·관리 서비스 합 계

상수 6.6→19.01 10.6→19.8 17.2→38.8

하수 7.5→21.1 7.8→14.4 15.3→35.5

해수담수화 0.5→1.0 0.7→3.4 1.2→4.4

물 재이용 0.1→2.1 - 0.1→2.1

공업용수 폐수 2.2→5.3 0.2→0.4 2.4→5.7

합계 16.9→48.5 19.3→38.0 36.2→86.5

1) ‘07년 시장규모→‘25년 시장규모, 자료 : GWI : Global Water Intelligence(‘08)

참고 1  세계 물시장 동향

□ 세계 물시장 규모

ㅇ 세계 물시장은 약 5천억불 규모(’10년 기준, GWI)로, 반도체(2.8천억불)

및 조선(2.5천억불) 시장 보다 2배이상 큰 시장

- 상․하수도 시장이 3.7천억불(76.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병물

589억불(12.2%), 산업체 시장 277억불(5.7%) 등으로 구성

* 우리기업 진출규모는 ‘11년 기준 약 14.2억불로 세계 물시장의 0.4%

수준이며 상하수도 및 해수담수화 설비 위주

□ 물시장 미래 전망

ㅇ 상하수도 분야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25년 물 시장 85% 차지 전망)

ㅇ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분야의 급성장 전망

＜세계물시장 전망＞ (단위 : 백억불)

□ 물 시장의 주요변화 동향

ㅇ 글로벌化 : 국내 산업 중심(로컬형) → 첨단 기술기반
*
대규모 글로벌화

* 막 여과 시스템 시장 : 2007년 61억불 → 2016년 303억불, 연평균 19.6% 성장

ㅇ 상-하수도운영관리 분야시장확대 : 운영관리분야민간확대

ㅇ 물 산업 형태의 광역화 및 토털 솔루션化

* 토털 솔루션 :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 운영관리 서비스 통합

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보, 대규모 홍수예방, 친수

공간 개발 등의 새로운 시장 형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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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가별 물산업 육성 정책

□ (정부지원)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물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 육성전략 수립 등 지원정책 강화

ㅇ (프랑스) IOW(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를 설립하여 개발

도상국 경제 원조시 물기업 동반 진출 지원

* ’91년 수도 협회를 확대 개편하여 IOW 설립

ㅇ (싱가폴) ‘06년 Hydrohub 정책을 수립하여 ‘15년까지 17억

싱가폴 달러 부가가치 및 11,000명 고용 창출 목표

* 하이플럭스사의막여과방식을정부주도의NEWater project 참여시켜실적확보지원

ㅇ (일본) ‘10년 물산업 육성 전략 수립하여 ‘20년까지 세계적 물

기업 8곳 육성 및 37,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 (시장개편) 중소규모의 상하수도 운영관리 시스템의 광역화·

통합화 추진, 토탈솔루션 서비스 제공기업 육성

ㅇ (광역 통합) 지자체·공공기업 위주의 영세성과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광역화 통합화 추진

＜각국 물산업 시장 개편 추진 현황＞

구 분 근거법령 시기/기간 사업자수

이탈리아 The Galli Law 1994년～계속 8,000여개 → 90개

영 국 Water Act(광역화) 1973년 1,580여개 → 10개

일 본
수도법(광역화 계획) 1975년 1,800여개 →

지속 감소 중시정촌 합병법 1953년～계속

ㅇ (토탈솔루션)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세계적 물 기업들은 설계

건설 운영관리 및 자금조달 등 전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ㅇ (복합화) 최근 물산업은 물 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며 유역종합

개발까지 물산업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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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행 점검 결과 

1. 점검대상 과제

◇ ‘09.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과제와 ‘10.10월

물산업육성과 해외진출활성화 방안 보고 과제를 중심으로

3개분야 총 13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원천기술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 (6개 과제)

ㅇ 블루골드시장 주도기술 개발, 신기술 실증 공간 확보를 통한

상용화 촉진

ㅇ 먹는 샘물 산업발전 기반 조성, 친환경대체용수 산업 육성,

상하수도 기자재 산업 활성화

ㅇ Smart River 통합 하천관리 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및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4개 과제)

ㅇ 지방 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화· 광역화, 민간기업 참여확대를

통한 물전문기업 육성

ㅇ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물산업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3개 과제)

ㅇ 녹색뉴딜펀드 및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ㅇ 4대강살리기 해외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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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 결과

종 합 평 가(안)

◇ 총 13개 과제중 원천기술개발 및 상용화, 상하수도

통합·광역화 등 10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나

ㅇ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 확보,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과제는

보완이 필요

가. 주요 성과

 원천기술 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

□ 중대형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분리막을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하고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국산화율 100%)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

* 공정설계 제작 등 100% 국산화를 달성하여 외국산 수처리막 대비

성능 가격면(30%정도 저렴)에서 경쟁력 확보

□ 하천 복원기술을 개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하였으며

한국형 수문예측시스템 개발 등 선진 물관리 기술 개발

* 연구비: 총 1,752억원(정부 956억/민간 796억)

□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11.9)으로 친환경대체용수 산업 활성화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 및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본격 시행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0.6) 시행(11.6)

*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확대(공공청사), 중수도 설치 의무화 확대(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및 물류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대상 확대(5%→10%)

 ㅇ 물 재이용 계획에 따라서 수자원 대폭 확보 (‘09년 728백만톤→

’20년 1,977백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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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물기업 육성 및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

□ 상하수도 분야에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공동운영 및 위탁 확대

ㅇ (상수도) 정수장 운영노하우 공유를 위해 지자체-민간기업 간 업무

협약 체결(‘12.3),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토탈솔루션 역량강화

ㅇ (하수도) 한국환경공단 등 일부 기관(10여개소)에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무를 자격조건을 갖춘 민간업체로 확대

□ 물산업 전문분야 인력양성과 취업 확대

ㅇ 물산업 PM(Project Manager)과정을 현장사례위주로 운영하여 ‘09년

부터 ’11년까지 PM 320명 양성(교육수료자 75.3%가 취업)

ㅇ UN산하 수자원 교육연수 프로그램(UNESCO-IHE)을 통해 국내 물관련

전문가 양성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물산업 통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ㅇ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고려하여

물산업 분류체계 마련 및 시범조사 실시('11.4∼11)

* “물산업정보시스템(www.wabis.or.kr)" 구축('11.12) 하여기업의투자계획수립시활용지원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구축

□ 수주여건 개선 및 수출 기반 확보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11.4) 으로 물산업을 포함한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수출지원 전문기관 ‘환경산업기술원‘ 설립(’09.4) 및‘한국환경공단해외사업처’ 신설(‘11.8)

ㅇ 전통적인 물 시장인 중동 지역을 기반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 물시장 진출 확대
* ’11년까지 총 35개국 정부와 물 산업을 포함한 환경협력 MOU 체결

ㅇ ‘15년 세계물포럼 유치(‘11.11) 및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발족(‘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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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진출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11년 22억원, 물산업분야 19%)을 통해

타당성조사, 발주처 초청 등 사업 초기비용을 지원

* 요르단남부암만하수처리시설(’08.5, 0.7억불), 스리랑카루후누푸라상수도공사(’11.1, 0.8억불) 등

ㅇ 투자개발형 물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

발전사업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최초 투자(’11.7월, 400억원)

□ 물분야 해외수주 현황

 ㅇ 최근 5년간(’07~’11) 물분야 우리기업 수주액은 총 96억불이며

‘11년의 경우 14.2억불로 전세계 물시장의 0.4% 비중

 4대강 살리기 통한 통합 물관리 개발 및 수출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물문제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물관리 통합 솔루션 제시

ㅇ 댐, 보 등 수자원시설 간 연계운영을 통한 실시간 통합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홍수․가뭄에도 안전한 물 강국 실현

ㅇ 세계물위원회(WWC)와 “물과 녹색성장(Water for Green

Growth)” 공동연구 착수(’10.12)

□ 4대강 살리기 경험을 활용하여 태국, 모로코, 알제리, 중국 등에

유역관리기술 등 통합물관리 기술 수출

 ㅇ 태국(짜오쁘라야강 종합물관리), 알제리(엘하라시 하천복원), 인도네

시아(칠리웅강 수질 및 환경개선), 중국(아이허강) 등에 수출 추진

8

나.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

◇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등은 성과가

있었지만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민간의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

 물산업 육성 기반구축

ㅇ (물산업 육성방향)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에 따라 고도

수처리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토탈솔루션 역량확보 등이 미흡

⇨ 기존 상하수도 시설 설계·시공분야 위주에서 운영 및

소재·부품제조의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방안에 중점을 둘 필요

ㅇ (물전문기업 육성) 상·하수도 시장의 통합 및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실증과 운영경험 축적은 과제

⇨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국내 막여과 정수장 확대 및 민간의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실적 확보 지원이 필요

ㅇ (연관산업육성) 물 재이용, 먹는 샘물 육성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마련, 재정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단계로 확산에 한계

⇨ 물재이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이용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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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ㅇ (전략세분화) 향후 물시장은 선진국 및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막여과기술, IT 기반 상수관망 관리기술 등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 개도국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다목적 댐, 상하수도 구축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별화된 진출 전략 필요

⇨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상·하수도, 담수플랜트 등의

사업에 주력하되, 향후 유역관리, 친수구역개발 등 통합물

관리시스템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성 있음

ㅇ (협력체계구축) 물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서비스산

업이며 해외진출시 리스크가 높아 개별기업의 역량으로는

해외진출에 한계

⇨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공공-민간 등 주요 파트너별 협력을 통해 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추진 필요

☞ 기존 건설 위주 수주에서 운영·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진출 전략 및 수익성 창출 모델 구축과

4대강살리기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하천종합정비 등의

新시장을 선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10

Ⅲ. 향후 추진 과제

< 주 요 목 표 >
 

  물 산업 수출 60억불 달성 (‘17년 세계 물시장 1% 점유)

  물산업 종사자 총 13만명[일자리창출 1.2만명(‘13년), 5만명(’17년)]

[2011년] [2013년] [2017년]

국내 매출액
(GDP대비 비율)

12조원
(1.1%)

17조원
(1.6%)

26조원
(2.4%)

해외 수출액
(시장 점유율)

14억불
(0.4%)

35억불
(0.5%)

60억불
(1.0%)

종사자 수
(일자리 창출)

8만명
(-)

9.2만명
(1.2만명)

13만명
(5만명)

☞ ‘12년 국내 매출액 15조(1.3%), 수출액 20억불(0.45), 일자리 5천명

< 추 진 과 제 >

1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확대

2   물기업 육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3   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4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전략적 진출

5   4대강 살리기 모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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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기술 개발 및 적용확대

가 물산업 R&D 투자 확대

□ (기본방향) 물산업 R&D 투자를 확대하고, 분야별 투자방향 조정

ㅇ (투자확대) 3대 핵심수처리기술,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복원기술,

지능형 물관리기술 등 물관련 R&D 규모를 ‘17년까지 ’12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

* 2012년 물산업 R&D 규모 : 환경부 339억원, 국토부 364억원

ㅇ (투자배분)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R&D 투자 조정

나.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① 3대 핵심 수처리기술

□ 물처리 분야의 3대 핵심기술에 대한 R&D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 기술분야 기술개발 목표

에코스마트

상수 시스템

첨단 지능형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및

수출 사업화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에너지 자립형 및하수재이용 막여과 고도

수처리 기술 개발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
관망 센터 네트워크 및 스마트미터 개발

② 통합하천관리 및 수생태계복원 기술

□ (통합 하천 관리) 준설하천, 신규 친환경시설물 등을 고려한
하천운영기술(Smart River 관리기술) 개발

ㅇ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예정인 4대강 외 하천정비사업에 활용

12

□ (하천공간 재생 기술 개발) 치수기능과 생태·친수기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하천공간의 재생 기술 개발

ㅇ Smart River 관리기술과 패키지화하여 해외 하천정비사업 진출

□ (수자원에너지 기반의 물순환 기술) 기후변화․도시화로 인해

유출되는 빗물 등을 최대한 관리․개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수자원에서 에너지를 회수 및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ㅇ 아산신도시에 시범도입 중(’11.10 착공)이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마다 적용할 예정

□ (수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하천 수질개선·수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수생태복원 기술개발사업단 발족·운영)

ㅇ 생물 서식처 복원, 수변 생태벨트 조성, 비점오염물질 저감 기술 등

개발된 기술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적용, 시범사업 등 추진

③ Smart Water Grid 추진

□ (지능형 수자원관리) IT기술을 접목한 수자원의 효율적 확보․

관리를 통해 물 부족에도 안전한 지능형 물관리기술 개발

ㅇ 향후 신도시에는 기반시설 조성시부터 적용, 구도심에는 기존

망에 다중수원 통제센타․지능형 센서 등을 도입하여 활용

- 단기적으로는 ‘물의 도시’인 새만금 내 test-bed를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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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수자원관리 개념도 >

□ (지능형 상수관망 구축) 정수장부터 수용가까지 상수관망 전반의

지능형 자동제어가 가능한 상수도시스템 구축

ㅇ 상수관망 누수감시, 수질제어, 매설위치 모니터링 및 개량·진단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상수관망 최적시스템 설치·운영

- 성남정수장에 pilot plant 설치 후 태백권역에 테스트베드 운영('12)

< 지능형 상수관망 시스템 개발사업 개요 >

14

2  물기업 육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가. 물산업 실증단지 구축 및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 핵심환경 물 기술의 개발 상용화와 실적(reference) 확보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단지(Test-Bed)” 구축 추진

ㅇ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 물 기업의 우수기술 상업화, 신규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물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개요

ㅇ 사업기간 : 2013∼

ㅇ 사업위치 :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잠정)

ㅇ 주요시설 :

- 물산업등환경산업우수기술실증화시설

- 물전문기업입주, 시제품생산센터 등

나. 상하수도 구조 개편 및 민간참여 기회 확대

□ (상수도 구조개선) 水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14년

까지 39개 수도사업자를 총 10개 권역으로 통합

* 통합실시협약을 체결한 8개권역 통합완료, 충남남부, 충북북부 통합

실시협약 추진(‘12),

ㅇ 통합권역 운영방식은 직영에서 대규모 수도사업자 및 공기업

위탁 체제로 개편하여 전문 경영능력 확보

□ (하수도 운영개선) 하수처리장별 운영되는 하수도사업을 '15년

까지 30개 유역단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ㅇ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유역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군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 영산강 상류수계 통합관리체계 추진(‘12)
‘13년 이후 3년간 28개 권역 통합(’13년 8개, ‘14년 10개, ’15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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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문업 신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자율경쟁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등록제 시행('13.2)

- 장비, 인력 등 등록요건을 제도화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일부기관

에서 수행하던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업무를 민간업체로 확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도입(12.2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관리대행업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1,700명

다. 막여과 정수시장 확대 추진

□ (실증사업) 환경부 R&D사업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

고도수처리 분야 핵심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ㅇ (막여과시장확대) 노후정수장(14개)을 막여과 정수방식으로 교체해

국내 막여과 정수시장 확대 추진(신규4개소, 기존10개소)

* 국내 정수장(508개) 중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 243개(48%)를 향후 10년간

막여과 정수방식으로 교체시 약 3조원의 시장 예상

ㅇ (정수장공동운영) 6개수도사업자(서울, 대구, 광주, 전주, 양평, 수공)와 공동으로

막여과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실적 확보

* 참여기업(8개) : GS건설, 포스코건설, 웅진코웨이, 포스코ICT, SK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대림산업

라. 물재이용 사업 활성화

□ 재이용 촉진을 위한 재정 사업 확대

ㅇ 지류·지천 유지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확대('11년 310억원→'12년 524억원)

* 경제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확대추진('11년 1개→ '12년 2개)

16

□ 구리하수처리장에 고도기술 적용 재이용 실증 추진

ㅇ 하수처리고도기술(I3 system)을 중대형 규모시설(2만톤/일)에 적용

하여 기술 실증화(‘12~’14 구리하수처리장) 통해 상용화

- 중대형 처리시설 상용화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공급해 하수처리량 대비 재이용률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09년 10.9%(728백만톤)→'20년 31.1%(1,977백만톤)

마. 먹는샘물 브랜드 개발 및 수출활성화 촉진

□ 먹는샘물 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수출 활성화) 해외 수출용 먹는샘물에 공통적으로 부착 가능한

국가 브랜드사업 추진을 통한 수출 활성화를 촉진

* 국가 브랜드 네이밍ㆍ로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12)

ㅇ (품질 고급화) 건강에 이로운 광물질 등을 함유한 샘물 자원을

발굴, 먹는샘물 제품의 품질개발 유도

□ (해양심층수 수출 확대) 청정 동해 이미지를 해양심층수 브랜드

가치제고에 활용, 고품질 식수 수요가 높은 잠재시장(중동․

구미 등) 개척 추진

바. 해양심층수의 청정 에너지 전환 본격화

□ 해양심층수 에너지이용 기술 개발

ㅇ 산업적 활용 위해 복합플랜트연구(1,000RT급, 약 300~350세대규모)

해수냉난방 시스템, 온도차 발전(20kW급) 및 복합플랜트 연구

□ 해양심층수로 평창올림픽 빙상장 냉난방화

ㅇ 해양심층수 에너지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평창올림픽 빙상장

(강릉) 제빙 및 냉난방 적용(’16년)

- 해수열을 이용할 경우 에너지비용 및 CO2 배출 60% 이상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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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가.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 물리더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확립

ㅇ (아-태지역) 아시아물환경협력(WEPA) 등 기존 물 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확장을 통한 물 리더(Water Leader) 국가 위상 확립

* WEPA(Water Environmental Partnership in Asia),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역할 강화

ㅇ (국제행사연계) 국제 물 관련 기구, 국제회의 개최 및 후원

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구축 및 우리 물산업 홍보

* IWA 총회 개최(‘12.9월 부산), 싱가포르 물주간(’12.6월), 강 포럼(’12)․낙동강

국제물주간(’12) 창설, 세계물포럼('15) 등

□ 국제개발은행(ADB, IDB, AfDB 등)과 협력, 물 프로젝트 참여 확대

ㅇ AfDB와 공동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 활용 협력

* ‘한-아프리카 기후포럼(40만불)’, ‘가나서부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30만불)’

ㅇ WB와 투자개발형 통합물관리 프로젝트 공동발굴(‘11.11 국토부

-MIGA간 MOU 체결) 및 개도국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나. 녹색 ODA 물분야 지원 확대

□ 녹색ODA 확대계획*과 연동하여 물분야 ODA 규모 확대

* ODA : (‘10년) 1.4조원 (GNI 대비 0.11%) → (’15) 약 4조원 (GNI 대비 0.25%)

* 녹색 ODA 비중 확대계획 : (‘07년) 11% → (’13년) 25% → (‘20년) 30%

ㅇ 물산업을 중심으로 전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 녹색분야

승인비중을 15년 30% ('09~'11평균 22.5%) 까지 확대 (‘11년 물산업 비중은

전체 EDCF 중 15.1% 차지)

ㅇ 유·무상 ODA와 공적원조 중점협력국의 물 프로젝트 연계 강화

* 아제르바이잔 압쉐론 반도 물 랜드마크 사업(73백만불), 탄자니아 도도마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50백만불)

* 물분야ODA(‘10) : (총규모) 43.5백만불, (녹색ODA 대비) 35.0%, (양자ODA대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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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물관련 기술 전수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 (’11년) 캄보디아, (’12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45개

개도국 물관련 공무원 335명 교육예정

□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ㅇ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권역별․국가별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 지원

* ‘17년까지 총 30개 환경협력 유망 개도국 대상, 물 사업 300건 이상 발굴

ㅇ 진출 대상 국가와 매칭 펀드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제

공동 현지사업화 및 환경기술이전 시범사업” 등 확대 추진

* ‘04～‘10년간 55건의 현지 사업화 시범적용 기술 중 53% 사업 수주 성공

ㅇ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해외진출 물 기업의

리스크 저감 및 수주 기회 제고

* ‘08～‘10년간 23개국 49개 프로젝트 지원, 5건(1.8천억원) 수주 완료 및

총 2조원 규모 수주 추진 중

□ 녹색도시 수출을 통한 물산업 진출 기반 강화

ㅇ 상위의 도시계획프로젝트 수립지원 등의 협력과 선점을 통해

녹색도시수출과 물산업 진출과 연계

ㅇ 중동 주요국가와의 “도시계획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수처리

분야와 신도시개발협력을 통합하여 추진

* ’12.3.11 한-카타르 도시계획 MOU 체결 합의(국토부장관-도시계획부 장관)

ㅇ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립(’12.9)하여, 해외신도시 사업 및

이와 연계된 물관련 프로젝트 정보제공, 사업발굴 등 지원확대

*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3에 근거(’12.7.17 시행), 해외도시개발사업 정보

제공, 사업발굴, 진출자문 등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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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개념 > < 해외 Water Partnership 구축사례 >

구 분 명 칭(설립년도) 회원기관

네덜란드 N W P (1999) 200여개

프 랑 스 F W P (2007) 100여개

독 일 G W P (2008) 240여개

일 본
해외 물 인프라

PPP 협의회 (2011)
186개

4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전략적 진출

가. 범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 

ㅇ 중앙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 물관련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협의체) 구축착수(’12년)

* 물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민간기업들의 개별적

시장진출에 한계 존재(450개 물 관련기업 설문결과,’12.1.27)

ㅇ (주요기능) 입찰․국가정보 등 통합정보제공 및 교류, 국내

물기업 기술력 홍보 등 해외 물시장 개척에 주도적 역할 수행

ㅇ (물포럼 연계) ’12년 협의체 구축 착수 후, ’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기간 중 역할을 강화하고, 포럼 이후 산업지원기능 심화

* 네덜란드(제2차), 일본(제3차) 등 주요 물강국들은 세계물포럼 개최경험을

기반으로 자국 물분야를결집하는 "Water Partnership"을 설립, 해외진출추진

ㅇ (추진방향) 관련부처(국토부, 환경부, 외교부), 기관(수공, 환경공단,

KOICA, 코트라 등) 정책금융기관(수은),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

하고 기존의 ‘물산업 해외수출지원협의회’를 포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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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기업 해외네트워크 연결 및 현지 지원 강화

□ 해외물시장과 국내전문기업간의 네트워크 강화

ㅇ 신흥 물 시장 “고위급 인력 초청사업(Global Green Biz-Partnership)”

확대, 국내 물 전문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11년부터 초청 대상국가를 아시아 지역에서 중남미 등 신흥 물 시장 국

가를 포함한 全 세계로 확대, ’17년까지 총 100여 개국 1,200여명 초청

ㅇ 주요 발주처 고위인사를 초청하는 “Global Project Plaza"행사를

매년 개최(’12년: 5.30-6.1)하여, 물 관련 프로젝트 수주기회 제고

* 해외 36개국 53개 발주처 및 민간건설기업대표 등 총 70여명 초청(’12년 기준)

□ 물산업 수출기업 현지 지원 강화

ㅇ 신규 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민·관

합동 물 시장개척단”
*
및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
” 파견

* 중국(5회/년), 아시아(3회/년), 중남미․일본(각 1회/년) 등 ‘17년까지 약 60회

** 고위급 수주지원단, 양자간 공동위 및 건설협력위원회 개최 등 매년 30회

ㅇ “해외 환경협력센터” 센터* 및 “해건협 해외지부”**를 통한

물 기업 현지 수주 지원 강화

* 현 중국·베트남·인니(3개소) 센터운영중으로현지 정보 수집, 발주처 알선 및 현

지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UAE, 카자흐, 인도, 멕시코, 리비아, 인도네시아, 페루(7개소, 밑줄은 ’12년 신설)

다. 물산업 전문펀드(Asia Water Fund) 조성 

□ 중국 등 아시아 물시장 공략을 위해 Asia Water Fund(AWF) 조성

ㅇ 국제금융공사(IFC),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수공, 민간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 등이 펀드 조성에 참여(총 1,500억원 규모)

* GIF(200억), 수공(150억) 외 국제금융기관, 국내외 민간투자자 참여

- 상수도, 하수도(생활 및 공업),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재이용 등

물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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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전문대학원 과정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

□ 물전문대학원 과정 설립 및 UNESCO IHP 운영

ㅇ (물전문대학원) 물 관련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 산학협력 등

물산업 전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13년 예정)

ㅇ (UNESCO IHP 연구․교육센터) 전략국가 공무원 등에 대한

장단기 교육실시를 위한 국제 연구․교육센터 설립
*
(‘14)

* ’12.10 UNESCO-IHP 이사회의결→ ’13.10 UNESCO 총회상정․확정→ ‘14년운영

□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확대

ㅇ 물 관련 대학 전공자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과정*

확대 운영

* 수공에서 협력대학에 강사 및 사이버컨텐츠 등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사례 및 운영 현황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 현재 3개 대학(서울대, 충북대, 한밭대)에서 8개 대학(권역별 1개 대학)

으로 산학협력과정 개설 확대(’13)

□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PM과정) 전문과정 확대

ㅇ 해외 선진 물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인력육성을

위해 물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과정 확대(20명/년)

* 해외 프로젝트 발주업체는 입찰평가시 PM(프로젝트매니저) 자격** 보유자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해 육성시급

** PM 자격증 : 프로젝트 관리의 체계적인 기법을 갖춘 전문가가 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자격증으로 실무경력 3년이상인 사람만 응시가능

- 해외 입찰수주에 필요한 전문지식, 위기관리능력, ODA 사업발굴 등

전문성 확보 및 매니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대졸(졸업예정자) 미취업자 대상 기초과정도 지속 운영(100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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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권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진출대상 국가들의 물분야 투자여건(GDP), 수자원 및 수질현황,

상하수도 시장전망 등 여건에 따라 4개 권역별 진출전략 마련

< 권역별 물 시장 주요 특성 >

ㅇ (A영역) 경제규모가 크고,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권역

☞ 담수화․물재이용 등 도시인프라 정비 및 신도시개발과

연계한 민․관 합동 동반진출 검토

ㅇ (B영역)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재원도 부족한 권역

☞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진출기반 마련

ㅇ (C영역) 주요 선진국 등 노후설비 교체수요가 많은 권역

☞ 틈새시장 공략 등 신규시장 창출 및 진입에 집중

ㅇ (D영역) 풍부한 수자원으로 치수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가 시급하나 자금이 부족한 권역 ☞ 전통물시장·통합물

관리 분야 진출 및 투자개발사업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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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강 살리기 모델수출

가. 기본방향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치수․이수․수질·환경․지역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통합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축적

⇨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브랜드화하여

하천종합정비, 수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및 통합물관리

시스템 등의 新시장을 선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4대강살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태국․알제리)를 목표로 하여 수출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한 후, 진출지역 및 사업범위 확대

나. 추진전략  

☐ 해당국가의 발전상황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 단계적 진출

(1단계: 타겟시장 발굴)

중앙부처·협회·KOTRA 등 관련

기관 활용
➡

(2단계: 협력체계 구축)

상대국 정부의 협력의향 확인 및

MOU체결, 기술자문 등 시행

➡

(3단계: 조사․계획시장 진출)

MOU체결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MP무상지원 등 추진
➡

(4단계: 사업화 지원 등)

본 사업단계에서 우리기업 수주를

위해 외교․금융 등의 지원 강화

① 1단계 : 범부처 협력을 통한 타겟시장 발굴

ㅇ 한국의 선진 물 관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력사업을 통해 타겟시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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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하천정비 등 통합물관리(4개국), 환경부는 상하수도․물재이용․하천

생태복원(35개국), 농식품부는관개․농업분야(34개국) 등을중심으로협력추진중

ㅇ 부가가치 창출 및 시너지 효과를 감안, 가능한 치수․이수․수질․친수

․농업․IT 등이 접목된 패키지형태의 복합적인 4대강 수출 추진

- 상대국 수요에 맞춰 4대강사업 외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특화분야 사업(해수담수화, 상·하수도, 관개 등)도 적극 진출

*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물분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해외진출 협의체를 통해 체계화

② 2단계 :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출기반 강화

ㅇ 주요인사 초청, 해외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타겟시장에

대해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한-모로코 MOU('12.3), 한-태국 MOU(‘12년중), 한-알제리 MOU('12년중)

- 유망사업지구에 기술지원단 또는 공동조사단을 파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

ㅇ 전략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초청연수사업 등을 통해 4대강 홍보

및 향후 해외진출 네트워크로 활용

* 향후 UNESCO IHP 연구․교육센터 설립․운영시(’14) 4대강 살리기 모델

수출 전략국가 공무원 등에 대한 장단기 교육을 우선 추진할 계획

③ 3․4단계 : 조사․계획시장 진출 및 사업화 금융지원

ㅇ MOU 체결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 조사

무상지원을 추진, 향후 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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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중 1～2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고, ’13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연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추진

ㅇ 글로벌 인프라 펀드, Asia Water Fund(AWF) 등을 조성․

활용, 시공․운영 통합발주시장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ㅇ 국가별․사업(project) 상황에 맞게 ODA․EDCF 자금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연계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

< 유․무상 지원 연계 사례 : 아제르바이잔 >

․ 아르제바이잔 물 복합사업의 경우 무상원조 300억원(ODA), 유상원조

(EDCF) 500억원 등총 800억원을 통해 상․하수도,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지원

다. 주요 전략국가별 추진계획

☐ 태국․모로코․알제리․파라과이

ㅇ 기술협력 MOU체결, 기술자문단 파견, 실무협력회의 등으로

사업발굴 및 포괄적 협력 추진

* 한-모로코 MOU체결(’12.3), 한-알제리 실무협력회의 개최(’12.4), 태국

통합물관리시스템 입찰참여 추진(12년중) 등

☐ 중국

ㅇ 민영화중인 운영시장 진출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종합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다변화

* 인촨시 아이허강 수계정비사업 기술협력 MOU체결(‘12.5, 수공-인촨시)

☐ 인도네시아․베트남

ㅇ 하천수질개선 등 강복원 및 유역수질개선 사업 추진

* 한-인니 강복원 이행약정서(IA) 체결(’11.12) 및 시범사업 확정(’1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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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4대강 수출 전략국가별 추진현황 및 계획

구 분 추진현황 및 계획

태국

ㅇ (현황) 짜오프라야강 홍수피해(’11.10~11) 이후 한국의 통합물

관리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명, 고위급 정부관계자 면담․사전

실무회의(‘12.5) 등을 통해 포괄적 기술협력 방안 논의중

* ’11.12 4대강본부장태국총리면담, ’12.3 잉락총리내방, ’12.5 왕립관개청장방한등

ㅇ (계획) 금년 중 수자원관리 기술협력을 위한 MOU체결 및 통합

물관리시스템 사업 입찰참여(’12.10월) 추진

모로코
․

알제리

ㅇ (현황) 한-모로코 간 강관리, 수자원개발, 홍수예방 등의 협력에

관한 MOU체결(‘12.3.26) 및 실무회담 개최(‘12.5)

-한-알제리간댐건설, 홍수통제시스템등관련실무협력회의 개최(’12.4)

ㅇ (계획) 한-알제리 MOU체결 추진(’12년중) 및 양국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파견,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

*프로젝트 확정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우선 참여

중국

ㅇ (현황) 수공을 중심으로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11～’39),

인촨시 아이허강 수계정비조성사업
*
기술협력 MOU체결(‘12.5)

* 아이허강(황하지류) 수자원개발, 친수공간조성등추진(약 630억원규모) 검토중

ㅇ (계획) 민영화가 추진중인 중소도시 중심으로 운영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하천유역정비 사업으로 다변화

인도

네시아

ㅇ (현황) 인도네시아 13개 강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의 강복원 기술 전수 및 경험 공유 등 모범사례 발굴

* ‘11. 5월 : 양국합의, ’11.12월강복원이행약정서(IA) 체결, '12.4월시범사업확정

* 사업비 : 약 100억원(한국 정부 : 20억원, KOICA : 60억원, 인니 정부 : 20억원),
양국 환경부처 매칭 펀드 방식

ㅇ (계획) 양국 관련 부처와 KOICA 공동 추진(‘12~’14년)

베트남

ㅇ (현황) 세계은행이 자금(5천만불)을 투자하는 “베트남 누에-다이강,

동나이강 수질개선사업” 수주 추진(발주처 : 베트남투자기획부)

ㅇ (계획)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하천수질 개선 및 관리 사업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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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권역별 세부 진출전략

(1)  A권역 : 중국·중동·북아프리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댐,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인

프라 수요 확대 및 도시개발과 연계된 수처리시설 수요 증가 전망

□ (상하수도) 민․관 협력 진출로 선진기업과의 경쟁 극복

ㅇ 상하수도분야 공기업(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물 전문기

업 컨소시엄 구성, 대형 프로젝트 입찰 참여 추진

* (중국) ‘15년까지 상수도 사업에 2,000억 위안(약 36조), 하수도 사업에 4,000억

위안(약 72조), ‘20년까지 해수담수화에 560억 위안(약 10조)투자 계획

□ (유역관리) 하천복원분야 4대강 기술 진출 확대

ㅇ 정부간 협력
*
을 통해 조사․계획수립 등 초기단계 지원으로

우리기업 사업수주 유도

* `11년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복원 마스터플랜사업” 후속으로 “엘하라쉬

하천복원 사업” 수주 확정 (4.4억불, 대우건설, 5월중 계약 전망)

* 한-알제리간 수자원협력 MOU체결 합의(4.17) 사업확대 협상 진행 중

ㅇ 중국 인촨시 아이허강 수계정비조성사업*(1단계 7.5km) 참여

* 아이허강(황하 지류) 수자원개발, 친수공간 조성 등 추진(약 630억원 규모)

ㅇ ”한-광동성 에너지․물 시범사업“ 부처합동 공동 추진 (‘11년~)

□ (대체수자원)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 제고

ㅇ 역삼투압 공정개발 등 기술적 우위를 통해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확대(사우디, 쿠웨이트 등)

□ (패키지형 사업) 도시 및 인프라 정비사업 등과 연계

ㅇ 주택 50만호 건설(사우디), 부이난 신도시 건설(알제리) 등 신도시

개발에 연계된 수처리시설 프로젝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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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권역 :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자원 인프라 중장기적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물 Landmark 건설 추진

□ (국가간 협력) 물관리 정책 수립 및 시범 사업 추진

ㅇ 상·하수도시설, 수질관리 등 우리나라의 물 관리 경험․기술을

토대로 “개도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 국가 간 우호적 여건 조성, 물산업 관련 기술․산업 현황 파악 효과

ㅇ 식수확보, 수자원위생 여건 등 물문제가 심각한 국가를 대상

으로 선진물관리 기술 전수

* 제6차 세계물포럼(’12.3월) 계기, 니제르 및 차드 측에서는 우리 기업의

자국 진출 등 수자원관리 협력을 요청

ㅇ 소규모 마을 상수도 설치 지원 시범사업 등 우호적 분위기 조성

* 가나 : 이동형 간이 상수도(100 ㎥/일) 규모, 약 4～5천명 사용, 4억원/년(‘11)

** Wa 상수도 프로젝트 : 총 사업비 65백만불 EDCF 차관 사업 발굴

□ (Landmark 사업) ODA를 활용 상징성이 큰 사업 추진

ㅇ 국가별 물 산업 홍보 효과가 큰 상하수도 Landmark 시설 설치

사업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

*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알제리 아인세프라 하수처리장 건설(480억)

ㅇ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 등을 중심

으로 대규모 물 Landmark 사업 추진('13년까지 총 900억 투자)

* 아제르바이잔 압쉐론 반도 물 랜드마크 사업(73백만불)

ㅇ 무상원조자금(KOICA)의 식수 및 위생분야 지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ODA중 식수․위생분야 지원비율 : 한국 3.16%, 일본 9.7%, OECD 평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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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권역 : 선진국

 선진 물 전문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신규사업 기회 제한

 단기적으로 틈새시장 공략, 장기적으로 토탈서비스 기업 진출

□ (신기술 상용화) IT기술을 활용한 신기술로 경쟁력 확보

ㅇ ‘지능형 수자원관리’,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개발 및 실증․

실용화를 통해 선진 물 기업과의 기술 경쟁력 확보

ㅇ 시장 선점을 위한 분리막 기반 하·폐수처리 틈새 시장 공략

* 멤브레인 세계 시장 : 15억유로(‘03년)→30억유로(‘10년)→50억유로(‘15년)

□ (부품․소재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ㅇ 국제 물산업 전시회(International Water Fair)를 통해 ‘Korean

Water Business’ 특별 세션 마련, 우수 부품 소재 설비 홍보

* 선진국 노후 수처리 시장 5% 성장 전망(골드만삭스), 영국 런던

1,500km 노후 관거 교체 사업에 2억 파운드(3,700억원) 투자 예정

□ (선진기업과 제휴)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ㅇ 세계적 기술 경쟁력 및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한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초기 위험 제거

* 물 시장 개척단 파견, 선진 수처리 전시회 등을 통해 1:1 연계 기회 제공

ㅇ 대형 상하수도 프로젝트 공동 수주 및 사업 분담 체계 구축

□ (토탈솔루션) 4대강살리기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진출

ㅇ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 발굴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대․중소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종합적 수처리사업 수주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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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권역 : 중남미·동남아시아

 풍부한 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로 민간투자사업 확대 추세

□ (진출 확대) 성장이 예상되는 전통적 물시장 공략

ㅇ 상․하수도, 담수화 기반시설 구축 사업 시장 진출 활성화

* 콜롬비아 : ‘19년까지 수자원 보급률 100%, 하수처리 50% 목표 설정

** 페루 : ‘15년까지 상수분야 1,459백만$, 하수분야 2,586백만$ 투자 예정

ㅇ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12년 : 페루 → ‘13년 : 콜롬비아 등 지속 확대

ㅇ 정부간 기술협력 및 시범사업 구역 선정으로 4대강 모델을

수출하고, 해당국가 하천관리 모델로 채택을 유도

* 파라과이 공공사업부는 Paraguay-Parana 수로사업(총 554㎞)에 4대강

모델 등 한국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11.12)

□ (사업발굴) 무상원조 활용 및 투자개발형사업 발굴․참여

ㅇ 동남아 상하수도 플랜트 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지원

* ‘08년부터 물산업 관련 19개 과제 14억원 지원 (베트남 My Tho City

하수처리시설, 인도네시아 반텐주 상수 및 원수공급 사업 등)

ㅇ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타당성조사를 통해 유망 물사업 발굴

* 필리핀 카난 수력발전사업(5.4억불 규모), 베트남 디엔비엔지역 소수력

발전사업(0.8억불 규모) 등 수자원인프라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 Asia Water Fund(AWF, 1.5억불)를 활용,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수력발전* 시장 진출 확대

* 네팔 ‘Upper Modi'․라오스 ’Xepon3'․필리핀 'Kapangan' 수력발전 사업 등

ㅇ 수출입은행 등 국내외 투융자기관 대상, 유망 물 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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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향후 일정 및 과제

향후 조치사항 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원천기술개발 및 상용화

1. 막여과 정수장 확대 2012∼ 환경부

2. 지능형상수관망 기술개발 추진 2012∼2020 환경부

3. Smart river관리, 지능형수자원관리 기술개발 추진 2012∼2015 국토부

 물기업 및 연관산업 육성

4. 물산업 실증화단지 조성 2012∼2016 환경부

5. 물재이용 사업 대상 확대 2012.말 환경부

6. 해양심층수 산업적 이용기술 개발 2012∼2013 국토부

 국제협력강화

7. 녹색 ODA의 효과적 활용 통한 물분야 협력강화 2012∼ 환경부
국토부

8.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2012∼
국토부

환경부

 해외진출 기반강화

9. 해외진출 범국가 통합 플랫폼 구축 2012.말
국토부
환경부
녹색위

10. 해외물시장과 국내기업 네트워크 구축 2012.말
환경부
국토부

11. 아시아 워터 펀드 조성 2012.9 국토부
(환경부)

12. 물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2012.말
국토부
환경부
(교과부)

13. 4대강살리기 모델 수출 2012∼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